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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UOMO 주지사, 재향군인 위한 저렴한 주택계획 발표 
 
 
Andrew M. Cuomo 주지사는 오늘 재향군인이 뉴욕주에 귀향했을 때 저렴한 주택을 얻을 수 있는 세 
가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주지사는 재향군인을 돕기 위해 2500만 달러를 약속하여, 재향군인에게 
8구역 주택지를 선호하는 특허를 주며, 현역군인을 포함하는 주 주택저당 지원 프로그램을 
확장시킵니다. 
 
Cuomo 주지사는, “우리는 9/11 이후, 젊은 남녀 국민에게 나라를 섬길 것을 청하였고, 이제는 그들이 
귀향할 때 최선을 다해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. 이러한 프로그램은 우리의 재향군인들이 민간생활로 
복귀할 때 뉴욕에서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택을 얻을 수 있도록  도울 것입니다,” 라고 말했습니다.  
 
Cuomo 주지사의 재향군인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계획은 다음을 포함합니다: 

 2500만 달러 재향군인 주택 지원: 뉴욕주 집 & 지역사회 재생 (New York State Homes & 
Community Renewal: HCR)은 재향군인을 위해 저렴한 가격의 임대 및 소유 주택에 투자를 위해 
주택자원 2500만 달러를 비축할 것입니다.   
 재향군인을 위한 제 8 구역 증표 프로그램 선호: HCR은 연방 제 8 구역 증표 프로그램을 통해 
임대 지원을 실행할 것입니다. 이제 선택 선호는 이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지역의 대기 명단에 
있는 소득-적격한 재향군인을 위해 설립될 것입니다.   매년 600명의 재향군인이 이 선호 신청을 
통해 지원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.  
SONYMA Homes for Veterans 프로그램: 뉴욕주 주택저당 기관 (The State of New York 
Mortgage Agency: SONYMA)의 현재 “Homes for Veterans” 프로그램은 융자 이자율보다 0.375% 
더 낮은 우선권 이자율을 제공합니다. 또한 뉴욕주 주택저당 기관 (SONYMA)는 3000달러 또는 
집값 3%의 다운페이먼트를 15,000달러까지 지원합니다.  이제 뉴욕주 주택저당 기관 
(SONYMA)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현역군인에게도 이 프로그램을 확장할 것입니다.   

 
저렴한 가격의 주택은 재향군인이 민간생활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재향군인들은 
군대생활, 전투와 연관된 건강문제, 무직, 그리고 안정되고 저렴한 주택 부족 등으로 인해 어려운 
과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.  미 재향군인 사무부 (Department of Veterans' Affairs)에 따르면, 뉴욕주에 
대략 10,900명의 재향군인 노숙자가 있습니다.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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